
비숍데일 리폼드처치 주일 오전설교 번역요약본                                             16/03/25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잃지 마십시오! [골로새서 2:18-19]

설교자: 마티아스 샤트 (Matthias Schat) 

18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19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

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므로 자라느니라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문제점은 그들이 인간이 만든 종교를 교회 안에 주입시키고 있다는 것입

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들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무엇이든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끊게 하는 그 어떤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근원, 유일한 구원의 수단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잃지 마십시오!

1, 스스로 만든 종교의 위험성: 오늘 설교본문 16절을 보면, 골로새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은 정결한 혹은 

불결한 음식의 구별, 축제 그리고 절기에 관한 유대인의 생각을 교회 안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것들이 골로새 교회가 지켜야 할 필수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을 퍼뜨리면서 

그들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한 초점을 인간이 만든 규정으로 옮기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의 거

짓 교사들은 이러한 규칙과 규정을 통해 ―바울이 23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그들이 스스로 만든 종교

로 여기고―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이 죄책감을 느끼도록 유도하여 이를 따르게 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율

법을 퍼뜨리는 것의 문제점은 이러한 율법의 제약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간과하

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17).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취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

는 순간, 우리는 구세주와의 중요한 연결을 잃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골로새교회 안 거짓 교사들의 

문제인데,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의 규칙과 규정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대교의 가르침, 

금욕주의에 대한 이교도적 사상, 천사 숭배(18절) 사상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인들과 또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붙잡는 대신에 우리 스스로 만든 종교를 장려하는 것이 얼마나 쉽고 위험한지 알리

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든 스스로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유일하고 참된 진리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희망의 근원이라는 신뢰를 잃고 성공을 위해 인간이 만든 방법을 신뢰

하고 그것을 취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2,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참된 근원: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가장 뛰어난 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규칙, 환상, 천사를 취하여 이것들을 그리스도와 동급으로 취급하거나 아니면 구원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보

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머리되심을 생각할 때 너무나 터무니

없는 일입니다. 몸이 머리와 분리되어 있다면 어떻게 살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19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께로 부터만 영양을 공급받습

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 즉 교회는 그 분께 속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그리고 우리의 성장의 

근원되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로만 유일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오직 그분만을 유일하게 붙잡으라

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큰 질문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입니다. 우리는 어

떻게 하면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계속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의 말씀에 근

거한 사람이 되고, 기도로 그에게 나아감으로써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인들과 연

결되어 교회의 헌신적인 구성원이 됨을 통해 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다시 한 번 그리

스도의 첫사랑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되새깁니다. 항상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